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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년 8월 30일 창간

호남신문의 새 로고는

타원형의 우주안에 '태풍의 눈'을 형상화해

무한한 역동성과 함께 정의로운 언론으로 

특히 사회적 약자에 더 큰 관심을 갖는 인간 

존중의 정신이 배어 있습니다.

호남신문 자매지 

국민복지신문

1946년 10월 26일 창간

“일주일만 더 버텨 줬으면 추석 차례상에 

올라갈 수 있었는데 태풍 때문에 1년 배농사 

다 망쳤네요”                      <관련기사 8면>

3일 오전 전남 나주시 금천면 배과수단지 

농민 박모(71)씨는 지난 밤 태풍 ‘마이삭’의 

강풍을 맞고 힘없이 떨어져 버린 배를 보며 

망연자실했다.

나무보다 땅에 굴러다니는 배가 더 많은 

것을 보고 “기절 하는 줄 알았다”며 심정을 

표현했다.

박씨는 “지난 주 불었던 태풍 때는 피해가 

없어 이번에도 그냥 지나갈 것으로 예측했는

데”라며 떨어진 배만 하염없이 바라봤다.

실제 9900㎡ 부지의 나무에는 배를 거의 

찾아 볼 수 없었다.

그나마 나무에 달려 있던 배도 꼭지 부분

이 바람에 흔들려 손만 대면 땅으로 뚝 떨어

지기 일쑤였다.

박씨는 “백화점에서 나주배는 명품으로 

통해 1개당 7000~8000원에 판매된다”며 한

숨을 쉬었다.

이어 먹을 수 있는 배라도 골라내기 위해 

주저 앉아 떨어져 있는 배를 주워 감싸고 있

던 신문지를 벗겨냈다.

하지만 금새 배는 개미 등 벌레들의 차지

가 됐고 빗물, 진흙과 섞이면서 10개 중 2~3

개 정도만 바구니 속으로 들어갔다.

박씨는 “배에 당분이 꽉차 있기 때문에 벌

레들이 꼬인다”며 “다음주 정도면 수확할 수 

있을 것 같아 기대하고 있었다”고 말했다.

아울러 “배즙이라도 만들기 위해 골라내

고 있는데 거의 없다”며 “배농사 50년을 했

는데 이런 적은 처음이다”고 울먹였다.

그러면서 “다음주에 태풍이 또 온다고 해 

막막하다”며 “그나마 나무에 달려있는 배들 

마저 떨어지면 올해 농사는 완전히 끝난다”

고 하늘을 쳐다보며 원망했다.

박씨 인근의 다른 배과수 농가도 사정은 

똑같았다.

피해 규모는 전체 재배면적(1943㏊)의 5%

에 해당하는 100㏊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

되고 있지만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면 더욱 

늘어날 전망이다.

농민 이모(50)씨는 “지난 태풍 때 한차례 

흔들거렸던 배들이 이번 태풍 때 완전히 떨

어진 것으로 보인다”며 “다음 태풍 때는 그나

마 버티고 있던 배들도 위험하다”고 밝혔다.

기동취재본부

“1주일만 버텼으면 추석판매 가능했는데”
나주시 금천면 배 과수단지 재배농민들 ‘한숨’

나무에 달린 것보다 땅에 떨어진게 더 많아

“배농사 50년에 이런 적 처음…또 태풍이라니”

제9호 태풍 ‘마이삭(MAYSAK)’이 지나간 3일 오전 전남 나주시 금천면 한 배과수단지에서 

농민이 강풍에 떨어진 배를 보며 망연자실 하고 있다. 

이용섭 광주시장이 코로나19로 인한 강도 

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고통을 받고 있는 자

영업자들의 상황에 안타까움을 표시하면서도 

공동체 안전을 위해 방역 협조를 요청했다.

이 시장은 3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

자회견을 갖고 “죽지 못해 살고 있다는 서민

들의 절규를 접할 때마다 가슴이 미어진다”며 

“어렵고 힘든 분들의 눈물을 닦아드리지 못해 

시장으로서 송구스럽기만 하다”고 말했다.

이어 이 시장은 “광주는 최근 9일 동안 확진

자 108명이 발생하고, 이곳저곳에서 잔불들이 

바람 불기만 기다리고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

상황이다”며 “힘들더라도 굵고 짧게 고통을 

감수할 것인지, 아니면 느슨하게 대응해 아주 

오랜기간 훨씬 큰 고통을 감내할 것인지 결정

해야 할 중대 기로에 서있다”고 토로했다.

그럼에도 이 시장은 지금의 방역대책을 추진

하는 것에 선택의 여지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.

그는 “시민의 생명과 광주공동체의 안전이 

무너지면 시민들의 정상적인 삶도, 일자리도, 

지역경제도 모두 무너진다”며 “지금으로서는 

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시민들의 생명을 지

키는 것이 최고의 민생안정대책이다”고 강조

했다.

이 시장은 “수 많은 시민들이 면담이나 전

화, SNS 등을 통해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자기 

자신, 직종에 대한 행정명령 예외나 지원을 

호소한다”며 “다 이유 있는 사연들이지만 시

장으로서는 150만 시민의 안전 차원에서 사

안의 경중, 선후, 완급을 따져 대응할 수 밖에 

없는 점 이해해달라”고 호소했다.

이 시장은 “코로나19의 잔불이 정리되는대

로 맞춤형 민생대책을 이어가겠다”며 “때를 

놓치지 않고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기 위해 준

비하고 있다”고 덧붙였다.

기동취재본부

“죽지 못해 살고 있다는 

시민들 절규, 가슴 미어져” 

이용섭 광주시장의 호소문

코로나19 자영업자 안타까움 표시

“생명 지키는 것이 최고 민생대책”

광주와 전남 지역 인구 감소세가 지속할 것

이라는 전망이다.

3일 호남지방통계청이 통계의 날과 통계청 

개청 30주년을 기념해 발간한 ‘100대 통계지

표로 본 광주·전남 변화상’에 따르면 2015년 

광주 인구는 150만6000명으로 정점에 달했다. 

이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. 올해 현재 광주 

인구는 148만8000명으로 줄었다. 오는 2047년

에는 126만3000명까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

이다.

고령인구 비율은 1970년 2.6%에서 올해 

13.7%로 상승했다. 오는 2028년에는 고령인구 

비율이 20.9%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. 오는 

2047년에는 36.6%까지 높아질 전망이다.

출생아 수는 1995년(2만2907명) 정점 이후 

대체로 감소세를 지속했다. 2019년에는 8364

명으로, 1986년 통계작성 이후 최저 수준을 기

록했다.

인구 10만 명 당 초등학생 수는 2019년 

6110명으로, 1999년(8979명)에 비해 2869명 

감소했다. 2017년(6025명) 이후 소폭 증가하는 

추세다. 중학생 수는 2019년 2957명으로, 1999

년 4433명에 비해 1476명 줄었다.

인구 10만명 당 의료기관 수는 2017년 141

개로 2009년(119개)에 비해 18.0% 늘었다. 전

국 128개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.

요양기관 수는 2018년 192.5개로 2006년 

155.8개에 비해 23.6% 증가했다.

1인당 자동차 등록대수는 2019년 0.5대로, 

2003년 0.3대에 비해 0.2대 증가했다. 이는 전

국 0.5대와 동일한 수준이다.

아파트 거주율은 2018년 65.5%로, 1990년 

16.8% 대비 48.6%p 상승했다. 아파트 거주율

은 2000년·2005년·2010년·2015년에 전국 1

위를 기록했다. 2016년부터는 세종에 이어 2위

를 기록하고 있다.

전남 인구는 1970년(345만 명) 정점 이

후 2020년 176만4000명까지 감소했다. 오는 

2047년에는 161만1000명까지 줄어들 것이라

는 분석이다.

고령인구 비율은 1970년 4.3%에서 2012년 

20.0%로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는 설명

이다. 올해의 경우 23.1%까지 상승했다. 오는 

2047년에는 46.8%까지 높아질 전망이다.

출생아 수는 1981년(8만3894명) 정점 이후 

감소세를 지속하면서 2019년에는 1만832명으

로 1981년 통계작성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

다.

다문화가구는 2018년 1만3342가구로 2010

년(9366가구) 대비 3976가구 증가했다. 2010

년 이후 증가세다.

인구 10만 명 당 초등학생 수는 2019년 5081

명으로, 1999년 7524명에 비해 2443명 줄었다. 

2016년 4884명 이후 소폭 증가하는 추세다.

중학생 수는 2019년 2444명으로 1999년 

3910명에 비해 1467명 감소했다. 2007년 3941

명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다.

의료기관 수는 2017년 105개로 2009년 88

개에 비해 19.5% 증가했지만, 전국 128개에 

비해 낮은 수준이다. 요양기관 수는 2018년 

178.8개로 2006년 148.7개에 비해 20.2% 증가

했다. 1인당 자동차 등록대수는 2019년 0.6대

로, 2003년 0.3대에 비해 0.3대 증가했다.

김정환 기자

광주·전남 지역 인구 감소세 지속…고령인구 비율은↑

▲ 호남 통계청 ‘100대 통계지표로 본 지역 변화상’ 발간

광주인구, 2015년 정점 이후 감소세 이어져…고령비율 2028년 20.9%달할 것

전남인구, 오는 2047년 161만1000명까지 줄어…2012년 이미 초고령사회 진입


